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 8. 22.(목)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DMZ정책과

(DMZ정책팀)

과  장  박미정 (031-8030-2650)

팀  장  김수진 (031-8030-2651)

담당자  백명선 (031-8030-2653)

민통선 내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올해 10월 확대 개방

○ 경기도, 10월부터 캠프그리브스 전체 부지중 33% 개방. 

 - 탄약고, 하사관 숙소, 중대본부사무실 등 10개 공간 개발. 전시시설과 휴게시설 

등으로 리모델링

 -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 타고 캠프그리브스 내 10개 전시관 관람 가능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파주시 소재)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

(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개방시설을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캠프그리브스의 총 부지면적 11만8,395㎡ 가운데 3만9,000㎡(33%)가 관광객

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현재는 총 부지면적의 2%만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상수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등 기반

시설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탄약고는 미디어아트·설치예술 전시 공간으로, 중대사무실과 하사관

숙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전시공간으로, 중대본부사무실은 당시 군 장

교 사무실 등 재현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비품실과 화장실은 한국전쟁의 역사 및 주한미군 관련 전시·체험 공간으로, 

미군이 군용차 정비고로 사용하던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방 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매표소, 안내소, 공공화장실도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중인 갤러리 그리브스는 과거 미군 볼링장을 리모델링해 정전70

주년 기획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학도병 스토리와 정전협정서가 전시되어 있

다. 지난 2023년에는 약 49만 명의 관광객이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타

고 갤러리 그리브스를 방문해 한국전쟁의 한 자락과 정전협정서가 전시된 

공간을 관람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미군 건축양식이 축적된 곳

으로 모든 리모델링은 건축물 외관은 과거 모습 그대로, 내부 공간만 최신 

시설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민에게 캠프그리브스라는 특수한 공간의 

문을 열기 위해 노후시설 정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며, “세심

하게 준비해 캠프그리브스 여행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공감하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